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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and teaching efficacy levels of

prospective Home Economics teachers. Also of interest were the relationship between PCK and teaching efficacy, as

well as the personal factors that influence PCK and teaching efficacy.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students majoring

in Home Economics in colleges of education or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a total of 202 

complete responses were analyzed. The prospective Home Economics teachers showed moderately low levels of PCK and

teaching efficacy. Among the PCK subcategories, the mean score for content knowledge was the highest, those for 

expression knowledge and environmental situation knowledge were the lowest. Expression knowledge and content 

knowledge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eaching self-efficacy, and expression knowledge and environmental situation 

knowledge on teaching result expectation. As for studentsʼ personal characteristics, years in college showed significant 

effect: Sophomores were the highest in PCK and teaching efficacy levels. Also, those who plan to become Home 

Economics teache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PCK and teaching efficacy perception than those who do not. 

Besides, the more basic required courses they took, the lower their perception of PCK or teaching efficacy. This study

suggests that teacher education programs should develop a program that can enhance prospective teachersʼ teaching 

efficacy by providing advice and assistance to those students who plan to become teachers, and more hands-on 

opportunities to practic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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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세계화･개방화･정보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반성이 필

요하다. 이에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현장의 변화와 교육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15 

교육과정이 개정･고시된 현재, 교육 현장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

에 임하는 교사들의 능력이나 태도, 동기 또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직의 

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통한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는 것의 중요

성을 함의한다(Park, 2015). 

우리나라의 교원양성 과정은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을 포괄하는 교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중심에 두고 교양교육과 

교육실습을 보조적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대하여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과의 연관성 부족, 교원의 자질과 품성에 대한 교육적 합의의 

부재, 사범대학 교육과정이 일반대학의 교육과정과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다양화된 점, 교과내용학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교육

내용이 교직 전문성 신장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정체성 결여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Cho, 2004; Kim, 200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지식, 이해, 태도의 성장과 발달 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연구, 

교육학과 교과학 사이의 긴 한 연계성에 대한 이해와 교과교

육학과 교과내용학 사이의 개념적 구분, 독립된 내용학적 지식 

전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수의 실제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요인으로 교사의 PCK(교수내용지식)와 교수 효능감에 대

한 관심과 연구들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준비 

단계에서 PCK 함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교사의 교수 

활동을 구성하는 지식 기반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Shulman 

(1986)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그는 교사 지식에는 교과내용학 

지식과 교육학 지식 이외에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내용과 교수가 

변형된 통합적 지식 체계로 규정하였다. PCK 논의는 교사 지식

에 대한 연구의 목적과 틀을 제시하고, 각 교과별로 특유한 교

수에 관한 연구와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PCK에 따른 교사교육의 목표와 이를 근거로 한 교사양

성 교육과정은 우수한 교사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주는 교

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교수 효능감은 전문

적인 교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수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인이다.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PCK의 학습은 효율적인 교수행동과 예비교사들이 담당할 학생

들의 학습 성취를 기대하도록 하는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PCK와 교수 효능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가정교과에서의 PCK 연구는, PCK를 가정교과

교육학 지식으로 명명하고,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한 Yu(2009)

의 연구에 국한되며, 이 연구에서 예비교사 교원양성 과정에서

의 PCK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연

구는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의 중요 요인인 PCK

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해 교사뿐 아니라 예비교사를 대

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내용지식을 PCK로 통일하여 사용

하며(Cho & Ko, 2008; Park, 2009; Ko et al., 2011; Jung, 

2014),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 및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

고,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

한가?

둘째,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의 관계는 어떠

한가?

셋째,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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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수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의 

의미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육 내용을 매개로 한 교사와 학생의 가

르치고 배우는 활동인 교수･학습에 기반한다. 교사는 교육의 목

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인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이며, 이 지식은 모종의 개념구조로서, 사실을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Lee, 1980). 이때 교과란 무엇인

가에 대한 관점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로이자 수단이

라는 목적론적 관점과 교과 자체의 고유성과 온전성을 강조하

는 과정론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즉 교과는 그 교과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교과를 매개로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을 공

유함으로써 인간다움을 나누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

과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교과학은 교

과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형식과 과정을 다루는 학문인 교과교육학과 교과의 

내용을 다루는 교과내용학으로 구분된다. 이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은 개념적 구분에 지나지 않다. 즉 내용을 전제하지 

않은 형식과 과정은 의미가 없으며, 형식과 과정이 없는 내용은 

인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이라는 측면을 이해하지 못함을 표

현한다. 따라서 교사양성에서도 단순한 학문지식과는 차별화되

어 교과의 목적과 목표, 학생들의 수용 태세 등에 맞게 선정되

고 조직된 교과교육학 지식을 중심축으로 삼아 그 내용과 방법

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교과교육학에 대한 새로

운 인식이 등장하면서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었다(Chae et al., 2011). 1960년대 후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시작된 교과교육학은 초기에는 교과 내용을 잘 가르

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교과

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점차 교과교육학을 교과와 

교육학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는 인식에서 독창적인 교과로 인

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는 단순한 교과교육학

과 교과내용학의 학습이 아닌 이를 통합한 PCK의 학습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즉 PCK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적인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질문에 근거하여 구성해야 할 필

요(Park, 2007)를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PCK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한 Shulman(1987)은 교직에서

의 교수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교

과교육학 지식으로 제시하며, 이후 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논

의를 활성화시켰다. 이로 인하여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지식 기

반을 전공교과지식, 교육학 지식, 교육과정 지식, 교과교육지식,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 교육적 맥락에 대한 지식, 교육의 

목적 지식 등이 교직의 전문직 지식의 범주로 제시하게 되었다

(Park, 2007).

교과교육의 전문지식이란 교과의 특성과 구조와 교과내용이 

지니는 성격에 따라 가르치는 교육학적 체계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Kang & Ju, 2000)할 뿐 아니라 교실이라

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행을 통해 발달되어 가는 실천적인 지

식(Gess-Newsome, 1999; Im, 2003)이다. 또한 교사를 둘러싸

고 있는 외부적 물리적 환경, 지적 환경, 내부적 사고방식 신념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해 나가는 지식(Driel & 

Beijaard,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Darling-Hammond와 

Bransford(2005)는 교수 지식 기반 범주를 학습자, 교과, 교수

지식 등의 세 가지의 영역으로 지식을 재범주화하여 제시하였

으며, Grossman(1990)은 교사 지식의 모델에서 PCK의 영역을 

과목 내용 지식, 일반 교육학 지식, 상황 지식과 관련된 영역들

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Houston(1991)은 전문지식, 

교육의 기초, 다양한 사전 준비, 교과교육학의 전공분야와 교수

분야에 대한 교과교육의 전문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Park(2003)

은 교수법에 대한 지식, 표현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

식, 평가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환경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Cho와 Ko(2008)는 교육과정에 대

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 상황 맥락적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으로 제시하고 있다(Jeong, 2015). 이렇

듯 다양한 학자들의 논의는 PCK가 실제 교수 활동을 통하여 

발달하는 경험적, 실천적 지식으로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수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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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가정과 교사양성에서의 PCK

가정과 교사양성은 1950-1970년대까지는 국립 사범대학 가

정교육과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과 교직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사립 사범대학과 1970년대 초부터 확대되

기 시작한 가정대학에서도 다양한 전공자들 중 일정한 교과목

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80

년대부터 교사자격증 취득자는 급증하였으나 교직 수요가 증가

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직 과정 인원 조정과 

더불어 국･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사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채

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가정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교과분야는 교과교육영역, 영양학, 식품과 조리, 의복재료

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주거와 실내 디자인, 가정경영, 소

비자학, 아동학, 가족학 등의 기본 이수 영역을 포함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 2000). 

이때 Jang(2001)은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수능력을 학습

계획, 다양한 수업 전개 및 평가, 학습 공간 및 학습 자료 관리, 

학습자 관리,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지역 사회 및 다양한 

인적 자원과의 연계,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의 7개 능력 영역에 76개 업무 요소로 규명하

였다. Park(2004)은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가정교과’를 가

르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따라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과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학적인 측면

과 교수･학습을 위한 교과교육학의 측면을 탐구할 수 있도록 편

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국가 수준에서 

질 높은 교원 양성 기능 강화 및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기

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 기

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Baek & Wang, 2009). Imm과 

Lee(2006)는 가정과 교사의 교수능력과 현장 가정과 수업의 특

징을 반영하여 기술･가정과 수업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는데, 지

식(내용 및 교수･학습 지식, 학생에 대한 이해), 계획(수업 설계), 

실행(학습 환경 조성 및 관리, 수업 실행), 전문성(전문성 발달)

의 4개 대영역과 6개 중영역, 19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중요성에 대한 논

의와 가정과 교사양성 기관에서의 가정교육학의 철학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연구들을(Kim, 2005; Kim, 2007; Nam, 2007) 바탕

으로 하여 KICE와 KHEEA(2008)는 ‘표시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를 총 6개, 평가 영역은 12개, 평

가 내용 요소는 41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교육과학기술

부고시에서 나타나는 영역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실제 사범대학 

교수들과 학회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정립한 자료로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임용 출제 범위와 내용

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대학별로 편차를 보이는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양질의 교사 임용으로 중등학

교의 교육의 질과 공교육 활성화의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Lee, 2012). 그러나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교사 자격기준을 개

발하여 제시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

간에 이루어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가정과 교사 자격기준은 전

문가들의 충분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론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Wang, 2008; Baek & Wang, 2009). 

이러한 비판과 함께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실천적인 PCK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 Yu(2009, 

2011)의 연구는 가정과교육과정에서의 PCK를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으로 명명하고, Cho와 Ko(2008)의 PCK의 차원과 구성요

소를 기본으로 하여, 가정교과교육학 지식의 구성 요소를 가정

교과관 지식, 가정과교육과정 지식, 수업 전략 지식, 상황 지식, 

학생 이해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Yu(2009)의 연구는 중등 가정

과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로 기존 교사의 PCK 능력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정교

과와의 연계성을 가진 실과에서의 연구(Choi, 2012)에서는 교

사의 PCK의 구성요소로 실과 교육과정 지식, 실과 내용 지식, 

실과 수업 방법 지식, 실과 평가 관련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사 전문성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는 실과의 기술 영역에 해당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실과(기

술･가정)의 학교급별 연속성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의 시각에서

도 반추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가정과교육에서의 PCK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을 뿐 아니라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교수내용

지식을 PCK로 통칭하고, 그 구성요소는 Cho와 Ko(2008)의 연

구와 Shim 외(2013)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교과의 

교수법 지식, 표현 지식, 내용 지식, 평가 지식, 학생 지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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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지식, 환경상황 지식 등으로 정리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때 가정교과의 교수법 지식은 가정교과에 적합한 다양

한 교수법과 교과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과 관련된 지

식을 의미한다. 표현 지식은 교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학

적 변환을 의미하며, 설명, 이야기, 질문, 논증 등의 방법을 교과

의 내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교과의 이론, 원리에 대한 지식을 의

미한다. 즉 가정교과에 대한 목표나 가정교과의 성격과 관련된 

가정과 교사의 가치나 신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평가 지식

은 교과에 적합한 평가 도구 유형, 평가문항 및 문항 개발, 목표 

도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학생 지식은 학생

들의 개인차, 능력, 학습스타일, 발달수준, 태도, 동기, 가정교과

에 대한 선지식 등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지식을 의미한다. 교

육과정 지식은 가정과 교육과정의 의미와 목표, 내용에 대한 이

해와 타 영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환경상황 지

식은 가정과 교수･학습에 영향을 주는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과 노력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지식을 의

미한다. 이때 학생 이해 지식과 환경상황 지식은 교육실습 준비 

과정과 실연을 통한 현장 확인 및 부분적인 연습의 기회를 얻어 

개발될 수 있다(Park, 2007). 이러한 PCK는 교사의 효과적인 

전문적인 교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자신이 계획하고, 수행

한 교수가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태도와 개념 학습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정도(Joe, 1998)를 의미하는 

교수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

3. 교수 효능감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

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 교사 효능감(teacher efficacy)

은 Bandura(1977)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이론을 기초로 

발달하였다. 교사 효능감은 교수 효능감(teaching efficacy)과 

개인적 교사 효능감(personal teacher efficacy)의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 교수 효능감이란 교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교사의 기대를 의미하며, 개인적 교사 효능감

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말한다. 이때 

교수 효능감은 교수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으로 구성된다. 

이 둘은 상호작용하여 교사의 동기, 정서, 행동을 결정하며

(Gibson & Dembo, 1984), 학습에서의 다양한 활동의 수행 방

법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Bandura, 1977; Shin, 2010). Bandura(1977)는 교사의 행동은 

교수 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결과 기대는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행위-결과간의 발생 가능성

에 대한 개인적 예상 또는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때 교

수 효능감은 본인에 의해 지각된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척

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 반드시 ‘can do’가 포함된 질문을 사용

해야 한다고 하였다(Kim & Kim, 2008). 즉 교수 효능감이 높

은 교사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수업을 개선하려 노력하며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함에 있어 더욱 유능한 것

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 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여러 교과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며(Riggs & Enochs, 1990; Im & Jung, 2001; 

Lee, 2009; Ko et al., 2011), PCK의 발달은 교사 효능감뿐 아

니라 교수 실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가정

과 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수 효능감이 높을

수록 다양한 교수전략을 적용하고, 교과 내용에 따라 수업 방식

을 조절하고, 학생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태도를 

파악하여 문제 행동을 조절하고, 잘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평가 정보를 진로 상담에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Ham, 2012). 이는 가정교과에서의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

적이기도 하다. 가정교과 교수 효능감이란 교사가 가정교과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인 가정교과 교수 자

기효능감(personal home economics teaching self-efficacy)과 

학생의 가정교과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

인 가정교과 교수 결과 기대감(home economics teaching 

outcome expectancy)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Riggs와 

Enochs (1990)가 과학 교과 교수 효능감 측정을 위한 검사 도

구 개발에서 과학교수 효능감을 정의한 내용을 가정교과에 적

용하여 재정의한 것이다. 이때 교수 효능감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 및 교수법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업 현장에

서 교사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과 PCK와 교수 효

능감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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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을 알아보

기 위해 수행되었다. 가정교과의 PCK는 선행연구(Shin, 2010; 

Yu, 2010; Jeong, 2015)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교수법 지식, 표

현 지식, 내용 지식, 평가 지식, 학생 지식, 교육과정 지식, 환경

상황 지식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렇게 분류된 PCK 

범주들이 교수 효능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또한 예비 가정과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의 관계

는 어떠한가?

가설 2-1. 예비교사의 교수법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예비교사의 표현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예비교사의 내용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예비교사의 평가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예비교사의 학생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예비교사의 환경상황 지식은 교수 효능감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

와 교수 효능감 수준은 어떠한가? 

가설 3-1.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예비교사의 학년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예비교사의 교사진로 고려여부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4. 예비교사의 전공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절차 및 측정도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전국

의 대학교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의 가

정교육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는 가정교과의 

PCK, 가정과 교사로서의 교수 효능감, 전공, 학년, 성별, 교사

를 진로로 고려하는지 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현직 교

사를 대상으로 한 Yu(2010)의 설문지에서의 가정과 PCK 항목

과 Shin(2010), Jeong(2015)의 예비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에 대한 설문을 통합하였으며, 가정 교과 전문가 2인의 검증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전공, 성별, 학년, 교사로서의 진

로 고려 여부, 기본이수과목 수강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의 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가정교육과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설문 문항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α>.80)를 갖춘 것으

로 파악되었다. 

본 조사는 전국의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또는 교육대학원 가

정교육전공에서 강의하는 교수 또는 강사들을 통하여 학생들에

게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한 소

정 금액의 온라인상품권 제공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응답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은 수업 중에 설문지에 응답하거

나, 온라인 설문 사이트(www.surveymonkey.com)를 통하여 설

문조사에 응하였다. 총 256부의 설문응답 중 완성된 설문지 

20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예비 가정과 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과 교수 효능감 관련 연구  63

variable category n(%) variable category n(%)

major

home ec edu 187( 92.6)

year in college

freshman 1(  0.5)

other 13(  6.4) sophomore 33( 16.3)

missing 2(  1.0) junior 33( 16.3)

senior or higher 15(  7.4)

gender

male 32( 15.8) graduate 38( 18.8)

female 167( 82.7) plan to be a 
teacher?

yes 182( 90.1)

missing 3(  1.5) no 20(  9.9)

total 202(100.0) total 202(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variables factors # of items Cronbach’s alpha mean(s.d.)

PCK

teaching method knowledge 8 .97 2.84(0.97)

expression knowledge 8 .98 2.75(1.17)

content knowledge 8 .92 2.90(0.83)

evaluation knowledge 9 .96 2.85(0.88)

student knowledge 9 .96 2.80(0.98)

curriculum knowledge 10 .96 2.85(0.89)

environment knowledge 7 .97 2.75(1.22)

teaching efficacy
teaching self-efficacy 13 .80 2.95(0.02)

teaching outcome expectancy 12 .83 2.87(0.02)

Table 2. Reliability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3. 분석 방법

연구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상

관관계분석, 회귀분석, t-검증,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신뢰도 분석 및 기술통계

먼저 PCK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s α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PCK의 모든 하

위범주는 .9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교수 효능감 척

도는 교과 교수 자기 효능감(13문항)과 교과 교수 결과 기대감

(12문항)의 두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81, .87

의 값을 보여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또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

수 효능감 수준을 보고자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

였다. 각 변수들의 평균은 5점 척도에 2.75에서 2.95 사이로 중

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PCK 하위범주 중에서는 내용지

식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평가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수법지

식, 학생지식, 표현지식, 환경상황지식의 순으로 표현지식과 환

경상황지식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2. 교수 효능감에 대한 PCK의 기여도

교수 효능감에 대한 PCK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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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 EXP CNT EVA STD CUR ENV TSE

EXP .89***

CNT .82*** .77***

EVA .87*** .86*** .86***

STD .90*** .92*** .83*** .90***

CUR .83*** .82*** .85*** .87*** .87***

ENV .86*** .91*** .78*** .85*** .88*** .81***

TSE .70*** .72*** .68*** .69*** .71*** .67*** .69***

TOE .78*** .84*** .70*** .78*** .79*** .71*** .85*** .86***

note: ***p<.001. TME: teaching method knowledge; EXP: expression knowledge; CON: content knowledge; EVA: evaluation knowledge; STD: student 
knowledge; CUR: curriculum knowledge; ENV: environment knowledge; TSE: teaching self-efficacy; TOE: teaching outcome expectancy.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DV IV ß t R2 Adj. R2 F

Teaching Self-efficacy

TME .04 .30

.56 .55 41.56***

EXP .41 2.94**

CNT .26 2.44*

EVA .01 .06

CUR .04 .33

ENV .05 .39

Teaching Outcome 
Expectancy

TME -.31 -.34

.75 .74 96.92***

EXP .34 3.16**

CNT .07 .83

EVA .11 1.18

CUR -.10 -1.15

ENV .50 5.15***

note: *p<.05, **p<.01, ***p<.001. TME: teaching method knowledge; EXP: expression knowledge; CNT: content knowledge; EVA: evaluation 
knowledge; CUR: curriculum knowledge; ENV: environment knowledge.

Table 4. Regression results of PCKs on teaching efficacy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각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계산하였고, 이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PCK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으며, PCK와 교수 

효능감의 하위범주들 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를 위하여 PCK의 하위범주들을 독립변수로, 교수 

효능감의 두 하위범주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2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독립변수 중 학생지식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수 자기 효능감과 교

수 결과 기대감에 대한 모형은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F값을 

보였다. 특히 교수 자기 효능감에 대한 R2값은 .56으로 PCK가 

교수 자기 효능감의 56%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현 지식(ß=.41, t=2.94, p=.004)과 내용 지식(ß=.26, 

t=2.44, p=.016)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한편, 교수 결과 기대감 모형은 .74의 R2값을 보여 교

수 자기 효능감은 교수 결과 기대감의 74%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현 지식(ß=.34, t=3.16, p=.002)과 환

경상황 지식(ß=.50, t=5.15, p=.00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설 2-2, 2-3은 교수 자기 효능감에 대하

여, 가설 2-2와 2-7은 교수 결과 기대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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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in college
F

plan to be a teacher
t

# of courses 
taken

(r)1 2 3 4 graduate 
students yes no

TME
2.27

(0.92)
ab

3.49
(0.78)

c

2.97
(0.99)

bc

2.58
(0.92)

ab

2.10
(0.71)

a
8.10

*** 2.76
(0.97)

3.54
(0.63)

4.94
***

-.22
**

EXP
2.11

(0.56)
ab

3.57
(0.93)

d

3.01
(1.20)

cd

2.40
(1.12)

cb

1.50
(0.32)

a
10.15

*** 2.63
(1.15)

3.79
(0.68)

6.67
***

-.23
**

CNT
2.64

(0.54)
ab

3.42
(0.66)

c

2.91
(0.88)

bc

2.75
(0.86)

b

2.04
(0.29)

a
6.50

*** 2.84
(0.83)

3.37
(0.67)

2.69
**

-.20
**

EVA
2.38

(0.58)
ab

3.33
(0.71)

c

3.02
(0.92)

bc

2.64
(0.93)

abc

1.98
(0.39)

a
6.39

*** 2.78
(0.88)

3.55
(0.56)

5.48
***

-.17
*

STD
2.19

(0.59)
a

3.52
(0.78)

c

2.99
(0.98)

bc

2.46
(0.98)

ab

2.21
(0.67)

a
9.94

*** 2.70
(0.96)

3.68
(0.64)

6.14
***

-.21
**

CUR
2.48

(0.64)
ab

3.35
(0.68)

c

2.99
(0.95)

bc

2.66
(0.94)

bc

1.88
(0.33)

a
6.20

*** 2.78
(0.88)

3.53
(0.75)

3.68
***

-.22
**

ENV
2.29

(0.68)
ab

3.57
(0.99)

c

2.93
(1.18)

cb

2.44
(1.37)

b

1.46
(0.40)

a
7.92

*** 2.63
(1.20)

3.83
(0.77)

6.16
***

-.19
**

TSE
2.75

(0.37)
ab

3.22
(0.41)

b

3.02
(0.56)

ab

2.80
(0.69)

ab

2.68
(0.25)

a
4.06

** 2.91
(0.59)

3.20
(0.34)

2.15
**

-.19
**

TOE
2.64

(0.29)
ab

3.26
(0.53)

c

3.00
(0.65)

bc

2.69
(0.68)

ab

2.38
(0.34)

a
6.65

*** 2.82
(0.67)

3.22
(0.30)

4.76
***

-.21
**

note: **p<.01, ***p<.001. TME: teaching method knowledge; EXP: expression knowledge; CNT: content knowledge; EVA: evaluation knowledge; 
STD: student knowledge; CUR: curriculum knowledge; ENV: environment knowledge. a<b<c: Duncan test results.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PCK and teaching efficacy

지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가설 2-5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검

증할 수 없었으며, 가설 2-1, 2-4, 2-6은 지지되지 않았다. 

3. PCK와 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교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

을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 또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 교직고려여

부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본이수과목 중 수강과목

수도 PCK 및 교수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즉, 분석의 결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고, 가설 3-2, 3-3, 3-4를 모두 지지하였다. 학년에서는 

2학년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4학년으로 갈수

록 오히려 PCK와 교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예

비교사들의 교과교수 효능감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Choi(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교직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PCK와 교수 효능감이 높았으며, 

기본이수과목 중 수강 과목수는 PCK와 교수 효능감에 부적 영

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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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예비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

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 가정

과 교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고, 예비 가정과 교

사의 PCK와 교수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교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총 202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대체로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에 대한 자기지각

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PCK 하위범주 

중에서는 내용지식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평가지식, 교육과

정지식, 교수법지식, 학생지식, 표현지식, 환경상황지식의 순으

로 표현지식과 환경상황지식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표

현지식이나 환경상황지식 등은 교수자로서의 경험이 축적되면

서 고양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PCK의 하위범주들을 독립변수로, 교수 효능감의 두 하

위범주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수 자

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이 많을수록 가정교과의 교수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 결과 기대감에 대해서는 표현 지식과 환

경상황 지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표현과 환경상황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교수 결과에 대한 기

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지식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

른 PCK의 변수들과도 높은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으로 인하

여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나 자기 효능감의 두 변수들과 높은 상

관을 보였다. 즉, 교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PCK는 표

현 지식과 내용 지식, 환경상황지식 등으로 나타났다. 교수법이

나 교육과정지식, 평가지식 등 교수방법에 관련된 지식보다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수업 상황에서 그것을 표현해 내는 지

식, 또는 환경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지식 등이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갖게 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교사들의 PCK와 교수 효능감에 대한 학년, 성별, 

교직고려여부, 수강한 기본이수과목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PCK 및 교수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년에서는 2학년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4학년

으로 갈수록 오히려 PCK와 교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1학년과 교육대학원생들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교육대학원이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서가 아

닌 교사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원임용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교과 교

육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다

양한 과목의 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가정교육 전공 대

학원생의 감소로 기존 학생들의 필수 이수과목을 충족하기 위

한 과목 개설로 교육과정의 계열성 및 연속성에서 어려움을 겪

게 되므로 학부생들보다 PCK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탄

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Ko(2008)와 Lee와 

Shin(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수 효능감 점수를 

비교한 연구에서 4학년의 점수가 1학년 또는 현직교사보다 유

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Choi, 

2007). 또한 교직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PCK와 교수 효능감이 

높았는데 이는 교직이수여부와 남녀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활동

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Lee(2009)는 남녀 모두 

교직 비이수자의 진로정체감 형성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교직 이수를 하는 여학생의 경우 진로탐색활

동을 활발하게 하지만 진로정체감 수준은 낮은데 이는 교직 입

문에의 어려움으로 진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에서 유추할 때 가정과교육 재학생의 많은 수가 여

학생이며, 임용고사를 통한 교사 입문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

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진로 불안정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

는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교수 효능감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강한 기본이수과목 중 

수강 과목수 또한 PCK와 교수 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에 대한 자기지각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

록, 또는 전공과목을 많이 수강할수록, 교사로서의 진로를 고려

할수록 PCK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지

식을 배울수록, 그리고 교직에 대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록,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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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과 교사 양성과정의 수업들이 예비교사

들에게 충분한 교수 효능감을 갖도록 훈련하고 있지 못함을 보

여주기도 한다. 특히 교육대학원생들의 PCK 및 교수 자기 효능

감 수준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교사양성기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사로서

의 진로를 선택할 경우 진로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원 등

이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PCK는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 환경상황 지식 등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수업 진행을 위한 교수 표현 및 내용, 학생 지도, 

학급 경영 등의 환경상황 지식은 교육실습을 통해 고양될 수 있

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Park, 2000). 따라서 교원양

성 교육과정 중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실연과 교육 실습의 기회

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의 수집이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

졌으므로 일반화에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학교에서의 전공수업을 통하여 응답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졸

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

했다. 그리고 교육실습이나 교육실습을 위한 교육과정 즉 가정

과교재연구 수업 수강 여부에 따라 PCK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PCK와 교사 효능감의 하위 영역인 학습지원 효능감, 

학급운영 효능감, 환경지원 효능감, 교수전략 효능감, 요구대처 

효능감(Choi, Chae, & Park, 2009)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연구 

결과로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용고시를 준

비하는 예비교사들이나 임용 직전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와 PCK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의 연관

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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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 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과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예비 가정과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PCK와 교수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대학교 사범대학의 가정교육

과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의 가정교육전공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

에 대한 자기지각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PCK 하위범주 중에서는 내용지식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표현지식

과 환경상황지식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표현 지식과 내용 지식이 많을수록 가정교과의 교수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지식과 환경상황지식이 높을수록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지식도 자기 효능감의 두

변수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학년, 교직진로선택 여부, 수강한 기본이수과목수에 따라 PCK와 교수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학년의 PCK와 교수 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3, 4학년으로 갈수록 오히려 PCK와 교수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을 고려하지 않을수록 PCK와 교수 효능감이 높았으며, 수강한 기본이수과목수는 PCK와 교수 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예비 가정과 교사들의 PCK에 대한 자기지각과 교수 효능감은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사양성기

관에서의 학생들의 교수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할 경우 진로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양성 교육과정 중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실연과 교육 실습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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